
<보도내용>

□ 2026.9.18. 이데일리는 ｢위기청소년 구조 한시가 급한데···인력충원은 ‘요원’｣ 
기사에서,

 ㅇ “성착취 피해아동·청소년센터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”며, 
“현장에서는 전국 17개 센터에 최소 2명씩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
요구하고 있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정부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’27년 예산안에 성착취 피해아동·
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확충 예산을 최초로 반영하였습니다.

 

 ㅇ 실태조사 진행 결과 이용인원이 많은 6개 센터를 선별하여, 사업 시행 
이후 최초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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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예산안에 성착취 피해아동
·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 예산을 

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.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9. 18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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